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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상의 어떤 아름다웠던 것들도 시간을 이길 순 없다. 중세시대 세계적인 미술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깎아낸 
조각도 햇볕에 원래의 빛을 잃어가고 바람에 어느새 닳아버린다. 생명 또한 마찬가지다. 인간의 몸마저 노
화를 이기지 못한다. 생물과 무생물, 모든 것들이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. 

이렇게 되면 결국 모든 미래가 비극이지 않냐 싶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. 모든 것이 부서져 흙이 되어도 다
시 그 안에서 생명은 피어난다. 자연의 대순환은 그런 것이다.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때론 흉하
다 느껴질지도 모르나 결국 순환하기에 역설적으로 그 순간순간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작가가 있다. 영국의 
조각가 마이클 딘이 선보인 작품 '삭제의 정원'이 바로 이를 말한다. 

서울 삼청동 바라캇 컨템포러리 갤러리 안에 들어서려 문을 여는 순간 화들짝 놀랄만큼 놀라운 풍경이 펼
쳐진다. 코 앞에 놓인 콘크리트 기둥에 흠칫 놀라며 조심스레 한 발 살짝 들여놓으면 화이트 큐브 위 폐허가 
가득하다. 깎이고 부서진 콘크리트 덩어리들과 녹슨 철골 골재가 앙상하게 드러난 잔해들, 때로는 미라처럼 
보이는 인체 형상과 동물의 뼛조각들이 삐딱하게 서 있거나 누워 있다. 그 사이 광고 전단지와 페이지마다 
'X'자가 쓰여있는 찢어진 책과 잔해들, 씹다 뱉은 껌이 붙어 있다. 얼핏 밖에서 보면 쓰레기들이 이리저리 
널부러져 있는 것 같기도 하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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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돈스러운 광경에 머리가 어지러울 때 쯤 조심스레 발길을 옮겨 전시장 2층으로 올라 지나온 곳을 내려다
보면 이제서야 알 수 있게 된다. 무심하게 놓인 듯한 잔해들이 모여서 문자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.

찬찬히 훑어보면 각각의 조각들은 행복과 깨어짐, 슬픔, 뼈, 함께함 등을 말한다. 작업의 중심에 늘 언어를 
두었던 마이클 딘은 영국 일포드에 위치한 자신의 작업실 정원을 바라보며 이번 작품을 구상했다. 딘은 "정
원 곳곳에 놓여있는 자신의 콘크리트 조각들이 계절에 따라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작품과 자연의 유기적 관
계에 대해 글을 쓰기 시작했고 세계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질서에서 무질서를 향해 나아간다는 의미의 '
긴 파괴의 엔트로피'를 그의 작업의 세계관으로 담아냈다"고 설명했다. 전시는 5월 30일까지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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